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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28년 8월 22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48년 8월 1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20년 7월 24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매 장: 2020년 7월 28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 묘지 

 

“너는 하느님의 손과 발, 그분의 목소리이며 사랑이다.” 

제리라고 알려졌던 제랄딘은 죤과 쥴리아(맥깅) 레슬리에게서 태어난 세째 아이였다. 

제리는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슬픔이 가족을 덮쳤을 때 한 살이었고 삼 년 후에는 큰 오빠 

죤이 죽었다. 제리와 오빠 밥은 8년 후 아버지가 재혼할 때까지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클리블랜드의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닐 기회가 생겼다. 제리는 

고등학교 시절을 몹시 좋아했는데 특히 수도 생활에 대한 마음의 갈망을 따름에 있어 

자신을 격려하고 인도했던 수녀들과 지낼 수 있어서였다. 제리는 졸업반때 아스피랑이 

되었고 1946년 2월 2일에 청원자로 입회했다. 착복하면서는 메리 앨리스마리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수녀의 온 생애는 다른 이들에 대한 봉사의 삶이었다. 수행하는 어떠한 사도직 – 초등부 

교사, 음식 봉사, 사서, 선교 사무실 보조 – 에서든 성실했고 적응을 잘했으며 조직적이고 

관대한가 하면 배려심있고 기도하는 정신을 통해 타인에 대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련자로서 초등부를 가르치라고 파견되었지만 8년 후에는 분원들 내에서 

음식 봉사 보조가 더 필요해 지면서 이에 응답했다. 이후 11년 동안 수녀는 장을 보고 새 

요리법을 찾고 수녀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음식 관련 기술에서 상당히 

능숙해졌다. 

1971년, 수녀는 교실에서의 사도직을 다시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매일 수업을 

하는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오하이오 사우스 유클리드에 있는 노틀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2학년을 가르치는 일과 학생들에게 성사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일은 

수녀에게 언제나 소중했다. 꼼꼼하면서도 늘 아이들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따뜻하고 

환영하는 현존으로 다가갔다.    

메리 앨리스마리 수녀가 1997년에 관구 본원으로 이전했을 때는 노틀담 인도 선교 

사무소에서의 사도직을 시작했다. 수녀는 우리 선교사들의 정신과 영역, 인도에서의 

사업에 연계하고자 했다. 조직력과 연민을 활용하여 인도의 공예품을 분류하고 값을 

매기고 판매하는 일을 불과 2년 전까지 계속해서 도왔으며 기부자들에게 생일카드를 써 

보냈다. 경청하는 귀와 기도에 대한 약속은 매번 후속 전화 통화의 특징이었다. 하느님의 

사랑을 확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특별한 손길이었다.   

메리 앨리스마리 수녀는 살아갔을 때의 방식으로 – 조용하고 온화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른 유년기부터 성모님께서는 깊이 사랑하는 친구이자 안내하는 별빛으로 소중히 

여겨졌었다. 성모님과 사랑하는 하느님의 영원한 현존 속에서 수녀가 평화와 기쁨을 알게 

되기를. 


